
세녹스, 부당표시·광고 중단하라!
국립환경연구원 , 공정위에 시정명령 조치 … 석유사업법 준수가 우선

국립환경연구원이 환경부 정식인가 첨가제 등록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제조기업에

대한 시정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.

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첨가제 제조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첨가제 제조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

를 검사받은 사실을 환경부의 제조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·광고해 일반 소비자를 속이고

있다면서 공정위에 시정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.

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첨가제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부당 표시·광고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.

<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>에는 부당 표시·광고 행위를 할 시 시정명령 및 시정광고 조치와 함께

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.

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

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현재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의 제조·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·신고·등록 제도가

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, 소방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.

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환경연구원이 검사한 휘발유 연료첨가제는 모두 60건으로서 이 가운데 16건이

부적합 판정을 받았다.

한편, 환경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3년 하반기부터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

비율을 1% 미만으로 규제할 방침이다.

연료첨가제 검사실적 현황 (단위: 건)

구 분
총건수

(부적합수)
휘발유 경 유

검사건수(적합) 부적합 검사건수(적합) 부적합

1998 28(3) 8(7) 1 20(18) 2
1999 12(0) 6(6) 0 6(6) 0
2000 22(2) 11(9) 2 11(11) 0
2001 36(7) 19(12) 7 17(17) 0
2002 35(7) 16(10) 6 19(18) 1

누 계

(부적합율)
133(19/14.3%) 60(44) 16(26.7%) 73(70) 3(4.1%)

자료) 국립환경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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